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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회원여러분께

얼떨결에비판사회학회회장직을수락하고부회장과회장으로일했던2년이눈깜짝할새에지나갔습니다.몇해전연구위원

장직을끝으로학회에서이젠더이상큰역할을할필요는없을것이란마음으로태평스레지내던제게,회장직은날벼락같은일

이었음을고백하지않을수없겠습니다.여전히나이와학번순으로회장직을맡을이를고르는고리타분한나이서열의제물이

되었다고툴툴거리기도하다가,어쩌면학회가처한여러문제를해결할적임자로천거했을터이니제역할을다해보자고다짐도

하며,회장직을맡은것이엊그제같기만합니다.과연회장직에입후보하며내건공약을제대로지킨것인지,취임하며밝힌포부

대로회장직을온전히수행했는지따지자면,아마부끄러운성적표를받으리라는것,역시인정해야겠습니다.그럼에도한해비

판사회학회를이끌수있었던것은,회원여러분들의든든한지지와참여덕분이었음을명심하고있습니다.

신임회장으로서인사말을전하던일이떠오릅니다.저는그자리에서비판사회학회의결속과협력을어렵게만들어왔던세

대간의불화를언급하며,그것이사회학자들의세대차이가아닌동시대에비판적사회학실천이처한위기의징후일것이라고

진단했던바있습니다.개인적경험과느낌,지각,상호작용을우선시하는새로운세대의사회학차이는그릇된차이라는생각은

여전히변함없습니다.계급이니노동이니하는추상적범주들을과학적추상이아니라주변의현실속에서감각적으로직접적으

로경험하던이들에게개인적경험은언제나구조적규정으로비쳤을것입니다.그러나인격적상호작용너머에존재하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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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탓에저는“인식적지도그리기”라는이론적실천의프로그램을참조하면서개인의구체적인현상학적인경험과거의재현이불

가능한구조와체계의역사적,사회적규정을결합하려는시도야말로허위적인세대차이를극복할수있는길이될것이라주장했습

니다.그러나그러한호언장담에도불구하고이를실현할학회내부의이론적,실천적대화와교류를위해애쓰지못한것같아안타

까울따름입니다.비판사회학회의회원들이이론적지향과전망을반드시공유해야할필요는없을것입니다.그러나비판사회학의

이름을이루는‘비판’이라는관념이그저참여하는사회학연구자들의윤리적규범을가리키는것이라면,이는비판을사회학화하지

못하는잘못일것입니다.그런점에서제가미처다하지못한비판으로서의사회학연구와이론의생산을위한산실로서의비판사회

학회의역할을새로운분들이이뤄지길고대합니다.

저는회장으로취임하며다음과같은공약을내건바있습니다.□비판으로서의사회과학의내실을더하겠습니다.□새로운연

구자세대와함께비판사회학의가능성을찾겠습니다.□차별과불평등을거부하는조직으로서의비판사회학회가되도록하겠습

니다.□국제주의적인연구의네트워크로만들어가겠습니다.이러한공약을실행하기위해학계에서벗어나사회운동에참여하면

서동시에연구자에버금가는역할을실행하는이들과교류하며비판으로서의사회과학적실천을성찰하는“연대의토크”를진행하

고,대학원에재학중인사회학연구자들을비판사회학의실천과긴밀히연계시키기위한‘하계학술대회’를알차게조직하며,비판

이론의계승자로서비판사회학의자리를재차점검하고자비판이론100주년을기념하는가을학술대회를준비하는등의활동을하

였습니다.그러나정작이모든활동이회원여러분이기꺼이개입하고참여하는플랫폼으로서의학회를만들어가는일이되지못한

점은크게아쉬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연구자와학자이기에앞서사회의성원으로서서로의고뇌와기쁨을함께하는모임으로서

의학회의역할은중요한것이아닐수없습니다.저는학술대회가끝난후늦은밤까지주점에서때로는함께격분하며때로는함께

파안대소하며토론과시비를주고받는모습이야말로비판사회학회에서의가장근사한인상이라고생각합니다.학회가그러한격의

없는대화와유대를생성하는작은세계가될수있도록,일반회원이되어노력하겠습니다.

회장으로서역할을한다는것은실은학회의궂은일을도맡아처리하는분들의헌신에기생하는일일지도모르겠습니다.누구도

흉내내지못할세심함으로빈틈없이학회활동을이끌어주신김명수운영위원장님,천진하다고해도좋으리만치맑고뜨거운마음

으로학회의전망을고민해주신김주환연구위원장님,그리고까다로운판단을해야하는자리마다길잡이가되어주시며든든히곁

을지켜주신최인이부회장님,학위논문을제출해야하는상황에서도학회의살림을흠잡을데없이처리해준장병호간사님.모든

분에게진심으로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아울러2024년의비판사회학회를이끌어갈회장단과임원진들이밝힌포부와희망이온

전히실현되어비판사회학회가더욱나아갈수있길기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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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가을학술대회

<2023 비판사회학대회> 후기

■ 권오용 (충남대)

지난 10월 27일 연세대학교 빌링슬리관과 연희관에서 2023년 비판사회학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게오르크루카치의 <역사와계급의식>의출판과프랑크푸르트사회연구소개관 100주년을기념하고,오늘날의사회적

환경과 맥락에서 비판적 사회학의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탐색하는 뜻에서 ‘물화와 물신 다시 사고하기’라는 대주제

아래총28개의연구논문이발표되었다.

대주제와 직접 관련된 기획 세션은 물신 및 물화 비판의 현대적 확장, 그리고 물신 및 물화의 사회적 상상과

비판사회이론이라는 두 개의 소주제 아래 총 1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오전에 열린 기획 세션에서는 우선

포스트구조주의와마르크스이론의화해가능성을탐색하는이론적연구가발표되었다.포스트구조주의는기존의모든

철학적-사회학적 범주들을 해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마르크스 이론도 포함되어 있었다.

포스트구조주의의시각은비록신선했으나 현실 사회에대한비판에 있어 그다지효과적이라고는 볼수 없었는데,이

시점에서 학술대회 주제인 ‘물신 숭배’ 현상을 매개로 양자 간의 화해를 주선하려는 시도가 제기되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상품화라는 경제적 상황 이외에도 사회관계의 물화가 가능함을 푸코와 듀이의 정치이론을 중심으로

논증하는연구가제시되었다.위의두발표는물화가마르크스주의적개념이아닌,현대사회를관통하는중요성을가진

개념으로격상될수있는계기를마련하는데기여점이있다고할수있다.물화의개념적지위의격상은이어진세번째

발표에서 개인의 감정과정신의문제까지물화가확장되어가는 상황이제시됨으로써 경험적으로도 그의의를 확인할

수있게되었다.물화와물신이라는대주제는비단이론의문제가아닌현실사회분석이주요범주가될수있는것이다.

늘 그렇듯이, 반가운 만남으로 조금은 부산한 점심식사 시간을 가진 후, 학술대회는 기획 세션과 일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이어진 기획 세션에서는,미시 영역에서 사회 관계의 물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첫 발표에서는 K-Pop 아이돌의 팬덤에서 개인적 내밀한 감정인 친밀성이 물화되는 과정이 제기되어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이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시 경제 정책이 자본시장 행위자들의 손실 최소화 원칙이라는

물화된 척도에 의해 평가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소개되었다. 그 후에는 ‘물신 및 물화의 사회적 상상과

비판사회이론’이라는 주제 아래 주로 이론적 논의들이 발표되었는데,특히 물화 개념의 중요성을 최초로 제시하였던

게오르크 루카치와 그 논의를 발전시킨 비판이론의 흐름이 논의되었다. 제 1세대 비판이론가들인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 2세대를대표하는하버마스와호네트의논의들이루카치의논의들과비교되었으며,때로는루카치의논의가

가지는 한계가 비판이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음이 부각되기도 했고,최근 2세대 비판이론의 문제를 부각하면서

루카치의물화개념을진지하게대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기도했다.이를위해의사소통이나인정투쟁과같이

(다음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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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화된범주에매달리기보다는자본의자기영속적동역학에주목하는,구조적분석의중요성이강조되기도했다.이

와함께물신에대한논의를현재사회에적용하려면인간학적관점이회복되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물화되지

않은관계를탐색하기위해애니미즘과토테미즘을페티시즘(비판)으로마주할것을요구하는연구도있었고,사회학내

에서루카치의물화개념을본격적으로다루어야할필요성에대해논의가이루어지기도했다.비판이론의내재적비판

전략이갖는한계를논박하며마르크스의초월적비판을강조하는,새로운연구방법에대한고민도진지하게제기되었다.

물화와물신에집중한기획세션이외에도총 17개의논문이발표된 6개의일반세션은돌봄과호혜, 21세기마르크

스주의의비판적탐색,젠더·섹슈얼리티,역사·정치와민주주의,이론과방법·구조와주체,노동·경제·구조등다양한주

제에대한열정적인발표와뜨거운토론이이어졌다.모든순서가끝난후회원들과학술대회참가자들은연희동의모

중화요리점에서따뜻한친분을다지는기회를가지며대회를마무리하였다.

이번학술대회에서는예년과는차별화되는두가지점이특히눈에띄었다.보통사회적현상이나특정구체적영역의

변동을대주제로치러지던경향에서벗어나 ‘물화’와 ‘물신’이라는이론적주제가전면에나선점은특히긍정적이었다.

최근유행하는학술적작업들의경향은이론적범주를다루는것과는매우동떨어져있고,일선학교에서도이론수업이

상당부분축소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올해비판사회학회의학술대회는사회비판적인이론에대한

고민과그결과물들,그리고이론적작업의변함없는중요성을확인해준귀중한시간이었다.또한이번학술대회에서는

특히젊은연구자들과대학원생등소위 ‘학문후속세대’라할수있는연령대의참가자들이많았다.비판적인사회학의

미래에대해많은고민을하게하는사회적환경속에서도묵묵히자신의길을정진하는자세는서로에게훌륭한귀감이

되어주었다.비판사회학회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젊은 연구자들의 요람이자 활동의 거점으로서 기능하기를 바라본다.

학술대회의충실한준비와매끄러운진행을도맡아주신운영위원회선생님들께감사드리며,훌륭한시설과지원을아

끼지않고제공해주신연세대학교사회학과와연세대사회학과BK21 ‘위험사회와탈진실시대의성찰적사회학자양성’

교육연구단에게도감사의뜻을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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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콜로키움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운동의 역사와 과제> 연대의 토크 후기

■ 이태정 (성공회대)

올해세번째이자 마지막‘연대의토크’는 <존재선언>이라는부제로시작되었다고말할수있겠다. <존재선언>은연

대의토크가열리던강북노동자복지관건물지하1층~1층에서개최중인전시회의타이틀이다.전시회 <존재선언>의주

인공들은 2003년 ‘고용허가제’의실시를앞두고 비합리적인제도의도입과 ‘강제추방’에 반대하며 명동성당에 모여든

이주노동자들과이에연대하던수많은 ‘대중’들이다.전시회 <존재선언:명동성당미등록이주노동자농성투쟁의기록

2003-2004>는 380일간의농성투쟁과그이후 20년의시간을기억하고톺아보는장이다.동시에이주운동의또다른

시작을다짐하는연대와위로의공간이기도하다.전시회준비팀의일원이기도한정영섭이주노조활동가(겸이주정책

포럼,이주평등인권연대,이주실천연구모임마르코이외다수조직과연대하는활동가)가이번콜로키움의발표를맡았

고,역시같은전시회준비팀원이자명동농성단당사자인서선영충북대교수가진행을맡았다.

<한국사회이주노동자운동의역사와과제>라는제목의 50여페이지가넘는발표문에는이주노동을둘러싼두터운

역사의흐름과이에미세한균열을내오던저항의이야기들이직조되어있다.후발자본주의국가였던대한민국은글로

벌자본주의의신국제분업구조내에편입되는과정에서 ‘합법적’으로쓰다버릴노동력을찾았고,이는 ‘산업연수생제’

를거쳐‘고용허가제’로제도화되었다.고용주의요구에부응하는임시순환이주노동정책은법제도안에강제노동조항

이내포되어있다.대표적으로고용허가제이주노동자의사업장변경은그횟수,사유,기간,절차의네차원에서모두

규제된다.유엔및국제노동기구등의국제사회에서 ‘직장이동의자유를제한하는고용허가제는강제노동과인신매매

의형태를띠고있다’는우려와권고를지속적으로표하는이유다.한국정부가범죄시하는 ‘불법체류’의문제는사업장

이동을제한하고가족결합을불허하는고용허가제도의한계와긴밀하게연결되어발생한다.그리하여이주운동의흐름

속에서이주노동자의권리보장과미등록이주민의체류안정,그리고인종차별반대에의요구는자연스럽게서로를보

완하며전개되어왔다.

토론은김철효경상대교수와조하영서울대사회학과박사과정연구자가맡았다.먼저김철효교수는 “비국민과이

주배경국민은한국사회운동의주체가될수있는가:이주민운동의성찰과전망”(경제와사회통권130호.2021년여름호:121-

162)”에서한국사회의 ‘진보개혁’운동과(혹은운동내에서)이주민운동이여전히 ‘우리’와 ‘그들’의구도로위치화되는

맥락을들춰내면서 ‘진보운동’진영의보수적내셔널리즘을꼬집은바있다.이주민운동의역사가인구구조의변화와

글로벌화라는압력속에서사회의가장견고한것으로간주되던국민국가의구조와의미를변화시켜온주체라는점을

(다음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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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다면,다양한배경을가진이주민인구의증가는한국사회의여러국면을재사유하고성찰하게만드는근본적인

변화일것이다.김철효교수는 “이주노동자운동은지속가능할까”라는다분히비관적인질문으로토론을시작하였다.

380일동안의명동농성투쟁은,제도적결과만놓고보면,단속추방을막지도,노동허가제쟁취도이뤄내지못한실패한

싸움이었다.고용허가제가시장사회속에서기능하는방식으로 20년동안수정,정착하는동안이주노동자들은강요된

저숙련과저임금,사업장변경제한으로인한자유권의상실,기간이정해진한시적체류자격으로인해노동자로서의협

상력과체류자로서의삶의기획을압류당했다.이러한상황에서이주노동자운동은어떤전망을가질수있을까.이주노

동자운동은‘이주노동자의’운동이기도하고‘이주노동자지원’운동이기도하며‘이주인권’운동이기도하다.운동주체

와목적,방법상의여러차이들을아우르며결을만들어왔다.고용허가제‘이후’와‘이주노동자운동’이후는결혼이주민,

난민,유학생,영주권자,비국적자등노동하는다양한이주민의운동으로,모든형태의인종주의와반인권정책에맞서

는운동으로이미변모하고있는것은아닐까. (개인적으로는벤야민이묘사한 ‘역사의천사’를떠올리게하는지점이기

도했다.)

조하영서울대사회학과박사과정연구자는미등록체류의문제,고용허가제의대안으로제시되고있는노동허가제

하에서가능한문제들,그리고시민권의계층화에대한우려와전망을담은토론으로연대의토크에무게를더했다.한

국의분절된노동시장상황상이주노동자는경쟁력을갖는존재지만,동시에법적신분상의제약으로인해노동착취및

인권유린과 ‘불법체류’라는선택지사이에서고민하게되는취약한존재다.한국사회가이주노동자에게부여한모순적

위치-존재를법적불관용의원칙으로만해결할것이아니라상호의존의공존상태를인정하는것,그리고시민사회의

불안과부정적인식을해소하는것까지이주노동제도의과제이자목적이되어야한다.법적제재망을오가면서개인의

생애기회를극대화하려고노력하는것은이주노동자에게만국한된삶의기술이아니다.이미한국사회는수많은정치

인들과법조인들로부터사례를배우고있다.이주노동자,이주민들의선택이‘특별한’삶의방식이아니라는점,인간누

구에게나가능한‘더나은삶을위한전략’이라는점을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는것이중요하다.이지점에서출발한다

면고용허가제이후는어떤제도가가능할까.노동허가제의전망은또다른문제 -예를들면가장취약한자리에위치한

노-노간의갈등 -를야기하지는않을까.유동하는사회적조건들은이주노동자들이정보를습득하는방식의변화를가

져왔고,출신국커뮤니티의조직화와지원의확대는기존의이주민지원단체를이용하는방식이나노동조합과관계맺

는방식에변화를가하고있다.이같은변화들은어떻게이주노동(자)운동을재조직화하고있으며그의미와전망은무

엇일까.조하영연구자의질문은발표자뿐만아니라사회자및토론자를포함하여연대의토크에참여한모두에게이주

노동자문제를한국적(지역적)으로,그리고보편적(역사적,지구적,자본주의적)으로사유하고토론하자는요청이었다.

이후현장은물론온라인참석자들의질문과토론이예정된시간을넘겨진행되었지만지면에다담을수없기에죄송

한말씀과함께감사의말씀을드린다.마지막으로정영섭활동가는연구자들에게과제와당부를남겼다:

(다음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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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재생산 대책으로서의 이민정책이나 ‘외국인력 수급’ 방안으로서의 노동정책이라는 진부한 담론을 넘어서는 대안, 국경의 윤리적 지

향, ‘머물 권리’와 시민권의 연계, 노동운동 및사회운동과 이주운동의 관계, 그리고 연대를 함께 고민하고 확산하기.

이후기를구상하고작성하는동안여러일들이일어났다.수도권의모대학에서는어학당에다니고있던유학생들을

‘출국지도’라는이름으로강제출국*시켰고,통장잔고를통해자신의‘존재증명’을해야하는유학생들은법적‘선제조치’

의희생양이되었다.이민청신설의근거를설명한다던법무부장관은 “한국은제국주의의원죄가없기때문에유럽과

달리필요한인재를국익에맞게받아들일수있다”고역설하였다.출입국관리당국의 ‘재량’에따른단속과추방,관리

와통제가이주노동자및취약한위치의이주민에대한기본원칙이라는점이재확인되는 2023년겨울이다. 12월 17일

전시회 <존재선언>은막을내렸고전시물품들은다음을기약하며 ‘아카이브’에재배치되었다.그리고 12월 18일은 <세

계이주노동자의날>이다.

(끝)

* 학회는2023년 12월 21일130개 이주인권단체와 공동으로 “한신대 우즈벡학생강제출국 사건에대한철저한조사와책임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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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콜로키움

제32회 콜로키움 후기

■ 홍성태 (고려대)

12월 9일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에서올해마지막콜로키움이열렸다.최근두권의저서를잇달아낸백승욱

선생님이발표를맡아주었다. 『1991년잊힌퇴조의출발점:자유주의적전환의실패와촛불의오해』(2022,북콤마)

와『연결된위기:우크라이나전쟁에서한반도핵위기까지,얄타체제의해체는무엇을의미하는가』(2023,생각의힘)

에서풀어낸역사,이론,해석의방대한쟁점들을“사회변동과자유주의제도의질문”이라는제목의발표문에꾹꾹

눌러담았다.주어진30여분의발표시간동안그토록많은내용을어떻게재구성해다룰수있을까,문득걱정섞인

기대가스쳐갔다.허나잠시잊고있었다.숨을고르지않고도막힘없이풀어내는그의능력을따라배우고자했던

나를.

“어떤관심사에서책을쓰게되었나?”발표자는이질문을시작으로두권의책에담긴논쟁적인문제의식을쉴

새없이꺼내놓았다. “지난 10년동안어떤퇴조가있었나?”, “누구도통치구조에대한분석을하지않았는데,무엇

이문제였나?”, “자본주의위기가무엇을의미하나?”, “2차대전이후세계질서는어떤역사구조적맥락들에의해형

성되었나?”, “얄타체제가왜쟁점인가?”, “무너지고있는얄타체제는한국사회에어떤영향을미치나?”발표자는이

러한커다란질문들을기둥삼아역사적자본주의,자유주의제도,얄타체제,동아시아,한국사회에연결된역사제

도적위기구조를드러내며익숙한사고를넘어선상상력으로,관전자가아닌당사자의입장에서다가올문제들에

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

백승욱선생님의발표가끝나고단상에는사회를맡은이광근선생님(동국대)과두명의토론자가함께올랐다.

먼저토론자하태규선생님(마르크스정치경제학비판연구소프닉스2.0)은크게네가지비판적인쟁점을제기했다.

거칠게요약하자면,체제적관점과계급적관점의위기가구분되지않은채위기론이남용되고있다,얄타체제의

위기가진정한위기인지의문이다,민족주의와국가주의가뿌리내린상황에서러시아와중국에의한우크라이나와

대만의위기가한반도위기와연결된다는논리가약하다,북한핵위기에대한발표자의대응논리가의도하지않게

전술핵으로가자는보수주의적논리를강화하는데동원될수도있다.

(다음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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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김태균선생님(서울대국제대학원)의토론이더해졌다.그는신냉전이라는관점에서벗어나야한다는발표

자의의견에동의하면서도더많은토론을필요로하는몇가지쟁점을제기했다.예를들어,세계체제론적관점이

인위적으로활용되고있다,구조변화의가능성에주목할때얄타체제는다분히주어진것으로고정돼있어사회구

성주의적관점이더개입될필요가있다,중심부시각의세계체제분석에서글로벌사우스중심의시각으로이동해

인도와중국의관계에주목할필요가있다,현실주의적국가간관계는조문화된합의가부재했던얄타체제가아니

라베스트팔렌조약에서찾을필요가있다.

지정토론외에도여러선생님들이의견과질문을보탰다.먼저임운택선생님은정치경제분석과국제정치분

석의맞물림에대해의견을개진했다.이광근선생님은월러스틴의자유주의와푸코의자유주의가같은자유주의

인가를물었고,서동진선생님은얄타체제의위기에서자유주의가의미하는것에대해서다른의견을개진했다.

일종의북토크로진행된이번콜로키움에서가장인상적으로기억에남은논점이있었다.첫째는앞선세대의

‘습관적반미주의’가국제정치에대한분석에서드러난벽이라고설파한부분,둘째는자본주의,역사적자본주의,

자유주의를구분해인식할필요가있는데상품들사이의사회성을주체들사이의사회성으로전화시키는양식이

자유주의라고정의한대목,셋째는한반도의위기는외부로부터올가능성이매우크며그것은신냉전이아니라핵

강대국의패권으로부각될것이라는전망,그리고현실주의적인관점에서바라보는국제정치에대한좌파적대안

의가능성이다.무엇보다이러한논점들을관통하는핵심에얄타체제의위기를위치시켜역사분석의해석적지평

을넓히고자한백승욱선생님의도발적이고야심찬시도가돋보였다.콜로키움에배정된두시간이짧게느껴질정

도로무척유익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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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 활동보고

ꜞ

- . 6 (3 , 7 , 8 , 9 , 11 , 12 )

- . (4 29 , )

- . 3

- . (8 17- 18 , )

- . (10 27 , )

- . 4 (48 , 49 , 50 , 51 )

- . < : > 

- . 1

- . (5 ), (7 ),

(4 )

ꜞ

- . 1,000

- . (10 ) 

2023

2023 정기총회

제7회 비판사회학회.김진균 학술상 시상식

2025년 차차기 회장선거 당선자

■ 당선자: 이항우 (충북대 사회학과)

■ 주요 약력

-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 . (2017- 2018), (2007- 2008)

- . (2007- 2008)

- . (2008- )

- . (2016- )

- . ,

■ 주요 공약

- .

- .

- .회원 감사패 증정 (강이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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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비판적 인문사회과학 연구를 중심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라클라우 사상이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국내 비판적 인문사회과학 연구에서 라클라우의 이름의 의미를 묻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포스트마르크스주의 논쟁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춘 라클라우 사상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이후 라클라우 사상은 주로 진보 좌파 진영의 정치적

기획 또는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차원에서 수용되었으며 이론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의

접합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재해석되었다. 그러나 라클라우 사상은 여러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담론환원주의와 전략적 모호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이글은 이러한 평가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정치적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향후 라클라우 연구와 관련해 라클라우적인 사회분석의

(불)가능성과 이데올로기론과 헤게모니론의 (불)연속성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한다.

라클라우 사상의 수용 과정과 쟁점: 
국내 비판적 인문사회과학 연구에서 ‘라클라우의 이름’의 의미

<경제와사회> 131호 (2023년6월)

현우식(제주대학교)

원문링크

■ 심사평

이 논문은 라클라우(Ernesto Laclau)의 정치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온 과정을 1990년대 포스트마르크스주의

논쟁의 맥락에서부터 급진민주주의 및 헤게모니 기획, 좌・우 포퓰리즘, 그리고 2010년대의 새로운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적 재해석의 시도까지 꼼꼼하게 추적하고 분석한다. 라클라우 사상을 둘러싼 논쟁의 지식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라클라우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반박을 시도하며, 비판사회이론 및 정치이론의

견지에서 라클라우 사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들을 제기한다. 지성사적 검토와 이론적 분석을 통해 국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던 중요한 비판이론가에 대한 연구를 한 단계

상승시키고 있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홀대 받아왔다고 할 수 있는 이론 분야에서의 연구와 논쟁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글로 판단된다. 만만찮은 논리적 탄탄함을 갖춘 젊은 연구자의 활력 있는 논의로서 앞으로의 더 많은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품게 한다.

2023 김진균학술상수상논문

https://criso.or.k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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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사회> 140호(12월발간)목차

<경제와사회> 링크

■특집:서구마르크스주의100년과현대비판사회이론

사물화와대상성사회형태의비판과사회학 서동진

현대사회연구에서서구마르크스주의와비판이론의함의 권오용

프랑크푸르트학파1세대한국수용과비판적사회이론
전통형성의가능성 이시윤

비판이론의내재적비판과비판의퇴색(Eclipse)
하버마스와호네트의논의를중심으로 김원태

현대프랑스마르크스주의에대한루이알튀세르이후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견지에서의재서술비판이론의함의
에티엔발리바르그리고자크비데의이론화를중심으로 배세진

자본주의비판의다양성정치적자본주의,관리자본주의,카니발자본주의 이광근

■기획특집: 상도연구실40주년

상도연구실이야기 임영일

좌담회: 상도연구실과비판사회학
후기 공제욱

■기획: 국제질서의변화와윤석열정부의외교정책

가치동맹의패러독스냉전과신냉전사이의한반도 이유철

■일반논문

금융이지배하는전환? 
경제의디지털화를향한한국국가프로젝트와금융 김명수

물질적인혹은투기적인
현대금융시장연구를위한이론적검토 전경모‧이승철

임금피크제의도입유형에따른차별적효과

청년근로자비율,이직률,고령근로자비율을중심으로 주익현‧백경민

■서평

잘못된관념에의한침략전쟁옹호
이해영,『우크라이나전쟁과신세계질서』(사계절, 2023) 정재원

■나의비판사회학

한국적사회과학의발전을위한오디세이는계속된다 조형제

『경제와사회』 140호(2023년 겨울호)는 학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저널레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bpia.co.kr/journal/publicationDetail?publicationId=PLCT00000216#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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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사회> 140호머리말

정확히학부몇학년때였는지는기억나지않는다.1980년대의어느날학과MT가있었다.그날따라사람들이기다리던한

선배가늦도록나타나지않아동료들의걱정이커지고있었다(핸드폰이란게존재하지않던시절이다).이윽고밤이깊은시각에

MT장소에 도착한 그 선배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자기가 겪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군사독재가극에달했던그엄혹한시절,아니나다를까,선배는오는길에사복경찰들의불심검문에걸렸다고한다.마침가방

안에는루카치의 『역사와계급의식』영문판복사본이들어있어선배는가슴이철렁했다.그런데선배를불러세운형사는

학창시절공부를꽤했던양반인모양이었다. ‘History andClassConsciousness’란제목이박힌표지를물끄러미내려보던

형사는옆에있던동료가들으라는듯선배에게이렇게말했다.“『역사와학급의식』이라...교육학공부하는학생인가보지?열심히

해.”그러고는선배를보내주었다고한다.덕분에우리는밤새도록소주를마시며선배의이‘무용담’을듣고또들어야했다.

그『역사와계급의식』이출간된지꼭100년이되는해가저물어가고있다.그리고1923년그해에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에는

이후 ‘프랑크푸르트학파’라 불리게 될 일군의 학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비판이론’을 발전시켜 나갈 사회조사연구소가

설립되었다.그러므로1923년은이른바‘서구마르크스주의’가시작된해로자리매김될수있고,지금우리가떠나보내고있는

2023년은명실공히‘서구마르크스주의100주년’에해당한다.

나는아련한그날의에피소드가그선배가자신이실제로겪었던일을우리에게풀어냈던것인지,아니면지각해서많은

선후배・동료들을걱정시킨것이미안해지어낸이야기로너스레를떨었던것인지,혹은실화이든허구이든운동권학생들

사이에전설처럼회자되던이야기를옮긴것인지,아직도정확히판단하지못한다(개인적으론첫번째경우일거라고여전히

믿고있다).그러나그『역사와계급의식』같은텍스트는얼마못가사라지고,몇번이나복사를거듭해글자조차희미한타자

판의마르크스・엥겔스의‘원전’텍스트,레닌의‘원전’텍스트가탐독되는시대가도래했다.변혁운동의이론적토대로서든

엄밀한과학적방법론으로서든마르크스-레닌주의가진보진영의사유의틀을지배하게되면서서구마르크스주의는‘나이브’한

관점으로매도되고버려졌던것이다.여기에는아마서구마르크스주의의여러조류들이자신의역사적・사회적맥락에기인한

패배주의로인해정치・경제적분석에서후퇴해미학적논의에만몰두하는한계를노정했다고평가한페리앤더슨의냉정한

『서구마르크스주의연구』(이론과실천,1987)가번역된것도한몫했을터였다.아무튼이후한동안서구마르크스주의는책의

정체를모르고연애기술을가르쳐주는책인줄알고읽었다가좌절하곤한다는프롬의『사랑의기술』이나늘스테디셀러의

지위를유지했던그의『소유냐존재냐』같은책들,또는이미70년대부터폼잡는대학생들이옆구리에끼고다녔던사르트르의

책같은것외에는별다른존재감을확인하기어려웠던것이사실이라해야할것이다. (다음면계속)

100 40

■ 주은우 (편집위원장/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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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올해 2023년은상도연구실이만들어진때로부터 40년이되는해이기도했다.요즘화제를모으고있는영화

<서울의봄>에묘사되고있듯이군사쿠데타로권력을장악한전두환과그일당은해가바뀐 1980년 5월광주시민들을

무참히학살한뒤여름에 87명의대학교수들을강제로해직시켰는데,거기에김진균교수가포함되어있었다. 1983년

여름,그의제자들이주도해선생님을위한연구실을학교밖에마련한다.바로이상도연구실이모태가되어이듬해인

1984년한국산업사회연구회가만들어지고,이산사연은 1996년한국산업사회학회가되었다가 2007년말에비판사회

학회로이름을바꿔지금에이르고있다.다른한편,산사연이분리되어나간상도연구실로부터1990년에는서울사회과

학연구소가만들어져변혁운동의이론적토대개발에매진하다바로다음해에공안사건에휘말리기도했다.상도연구

실은이서사연의창립과함께문을닫았다.이렇듯7년이채안되는기간존속했지만상도연구실은한국비판사회학의

형성과발전및진보적학술운동의성장에결정적인역할을했다.학술단체협의회역시상도연구실을기반으로해창립

된산사연이주도적인역할을하며출범했다는사실을포함하면상도연구실의이런의의는더명확해진다.

나는 가끔이른바서구마르크스주의로통칭되는여러흐름과상도연구실에서출발한 비판사회학의흐름이비슷한

성격을공유한다는생각을하곤한다.생뚱맞을뿐아니라현실과정반대되는생각이라여겨지기쉬울것이다.실제로, 5

공화국정권이잔인무도했던만큼,또 6공화국을수립한후속정권역시별로달라진바가없었던만큼,짧은기간서구

마르크스주의에기울여졌던관심을몰아낸마르크스-레닌주의가산사연을지배하는분위기가형성되었고,서사연은더

나아가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도특히전위적인입장에서변혁이론을개발하는데몰두했기때문이다.그러나서구마

르크스주의자들이 중서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소련의 정통마르크스주의를 모두비판하고 독자적인 마르크스주의

사상과실천을모색하면서한편으로나치즘과파시즘다른한편으로스탈린주의라는전체주의에맞서며성장했다는점,

그리고1980~90년대한국의비판사회학자들역시폭압적인군사독재정권및그후예들과대결하는한편으로학생운동

권에영향력을뻗쳐나가던북한주체사상에가차없고철저한비판을가하며이론적성장을이루었다는점을고려하면,

황당한생각만은아닐것이다.자신들이살아가는자본주의사회의현실에대한냉철한분석과비판을통해인간이인간

다운삶을누리는세상을실현하기위한학술적노력으로서,외적권위에의의탁과교조주의적맹종을거부하고자율적

인사유를추구하는최소한의계몽주의적에토스에서두흐름의공통된유산을찾을수있지않을까싶고,생태학적위

기와문명적위기에직면해 100년역사의서구마르크스주의에기울여지는갱신된관심의의미역시이런맥락에서찾

을필요가있지않나싶다.

어디까지나이런생각은나개인의의견이지만,아무튼≪경제와사회≫편집위원회는서구마르크스주의의전통과상

도연구실이갖는의미를인정하고,또부분적으로는각각100년과40주년이라는역사적사실을기념하여 <특집>과 <기

획특집>을구성했다.아울러 <나의비판사회학>은이번호에조형제선생의글을게재하고다음호,즉 2024년봄호에

(다음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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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선생의글을받아게재하는것을마지막으로마감한다는것을미리공지드린다.이코너는원래비판사회학회의

초창기,즉산업사회연구회의창립직후학회(연구회)의안착과성장・발전을위해헌신하면서한국비판사회학의발전

에기여한선배연구자들의경험을기록해후배연구자들에게알려줌으로써일종의세대간소통을하려는목적으로고

안되었다.그럼으로써비판사회학회의초기역사를기록하는효과도낳을터였다.편집위원회는이제이목적이일정하

게달성되었다고판단한다.물론이코너에글을받고싶은선배연구자들이적지않게더계시기때문에아쉬운마음이

들수도있겠지만,오랜기간숙고와고민과토론을거쳐이른결정이니 <나의비판사회학>코너를종료하기로한편집

위원회의결정에너른이해를요청드린다.

아울러이번호를마지막으로임기를마치는현편집위원장도독자들께작별인사를올린다.이제일반회원으로돌아

가해야할일을조용하게할것이다.편집위원회에참여한이력은길지만막상편집위원장직을맡았을때걱정이많았

는데,여러편집위원들의절대적도움과비판사회학회회원들및독자여러분의관심과격려덕에,스스로생각하기에

대과는없이,직무를수행할수있었다.모든분들께감사드리며,특히편집부위원장및재외편집위원을포함한여러편

집위원선생님들,그리고편집간사께큰감사를드린다.

(끝)

33회비판사회학콜로키움

김진균 선생 별세 20주기 기념행사
※ 이프로그램은가안으로세부내용은변경될수있습니다.

2월 15일(목) 15:00~18:00
프란치스코교육회관211호

■ 1부. 김진균 선생과 정혜영 여사의 삶

- 김진균선생기념영상상영

- 부인정혜영여사구술조사결과발표

■ 2부. 김진균 이후의 한국 사회와 사회운동

- 산업변동과노동운동| 학술운동과지식생산구조변화| 군사주의와평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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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말린 날들 HIV, 감염 그리고 질병과 함께 미래 짓기

반비, 2023년 11월, 488쪽

『휘말린 날들』은 어쩌면 가장 그러한 낙인이 공고하게 찍혀온 HIV/AIDS를 바
탕 삼아 이 같은 문제들을 다시 돌아보자고 제안하는 책이다. 의료인류학자이자
HIV/AIDS 인권운동 활동가인 서보경은 ‘앞줄에 선 사람들’, ‘먼저 휘말린 사람
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HIV 감염인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
과 다른,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혹은 숨거나 도망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염이라는 사건을 한발 앞서 겪은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에 들려줄 이야기가 있
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저자는 불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숨겨진 상실과 함
께 나누지 못한 애도의 기억, 그리고 어떻게 다른 세상을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담한 통찰이 깃들 이 이야기들을 문화기술지의 형식, 분야를 넘나드는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 스스로 마주하고 겪어온 경험들을 경유해 길어낸다. 그럼
으로써 감염이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일’임을, 그리고 우리의 존재 조건임을 논
파한다.

서보경(연세대문화인류학)

목차링크

손석춘교수의민주주의특강 보수와 진보 공동의 정치 철학

철수와영희, 2024년 1월, 256쪽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
고 있다. 실제로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수십억 인류의 삶에 민주주의 위기가 어두
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
의 의미와 역사, 철학 등 열 가지 주제를 통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 위
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
께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정치가 사랑과 결혼까지 어떻게 틀 짓는지, 제국주의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
했는지, 선한 정치는 정말 없는지 같은 민주 정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내용을 장 부록으로 담았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보편화로 극명하게 드러난 ‘자
본세’가 인류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하
려면,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톺아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손석춘(건국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목차링크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20435775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297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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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왜 노잼도시가 되었나
성심당의 도시, 대전이 만들어진 이유

스리체어스, 2023년 11월, 168쪽

성심당밖에 들를 곳이 없다는 대전의 오래된 소문은 노잼도시라는 신조어를 만
들었다. 재미없는 도시는 궁금하지 않다. 궁금하지 않은 도시는 매력이 없다. 매
력이 없는 도시에는 이야기가 없다. 그런데, 이야기가 없으니 또 재미없는 도시
가 된다.
서울은 이와 정확히 반대에 위치한다. 서울은 찍기만 해도 콘텐츠가 된다. 동네
마다, 건물마다 이야기와 경험이 쌓인다. 지역 소멸 시대의 한국 도시에는 그렇
게 한 가지 생존 전략이 생겼다. 바로 ‘서울 같은 도시’가 되거나, 지역만의 고유
성을 발명하는 것이다. 대전의 노잼도시는 이 둘 사이에 놓여 있다. 그런데 그 둘
어디에도 실제 도시의 경험과 모습, 감각이 없다. 노잼은 도시를 감싼 무감각함
에서 태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건, 대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목차링크

Affective Capitalism
For a Critique of the Political Economy of Affect

Palgrave Macmillan, 2024년 1월, 271쪽

Drawing on Tarde's and Deleuze’s monadology, this book investigates the
affective turn of contemporary capitalism. The concept of affect provides critical
insigh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ocial constructivism and cognitive
capitalism. Affective capitalism transforms the population’s everyday bodily
experiences into quantitative metrics that can be observed, measured, and
processed on a non-conscious register, turning them into dividuals prepared to
react and be affected by specific information at a given moment. In an era
where social wealth increasingly relies on the 'social factory,' algorithms and big
data constitute the living labor beyond employment. This book argues that
affect also holds a potential for dismantling today’s real subsumption of life by
capital. The network effect, mostly actualized as a company's market
capitalization, is constantly traversed by the molecular becoming of affect,
leading to new assemblages, such as free software movement, decentralized
platforms, peer-to-peer networking, blockchain, and universal basic income.

이항우(충북대사회학)

목차링크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29702549
https://www.amazon.com/Affective-Capitalism-Critique-Political-Economy-ebook/dp/B0CM5PYWHS/ref=sr_1_3?crid=U0D3D5AY3QTS&keywords=affective+capitalism&qid=1703062140&s=books&sprefix=affective+capitalis%2Cstripbooks-intl-ship%2C375&s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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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태 전환의 정치
두번째테제, 2024년 1월, 344쪽

이 책은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대표되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와 한국 자본주의
의 이중 전환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사회‧생태적 전환이 수반하는 산
업‧노동의 변화와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1부에서는 21세기 자본주의 대전환의 정치 경
제적 기원과 영향을 규명한다. 2부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자본주의와 한국 경제의 거시-역사적 변화를 설명한다. 3부에서는 자본주의 이
중 전환이 수반하는 사회적 갈등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결론에서는 자본주의 이중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과 계급정치의
양상을 설명하고, 사회‧생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서 지속 가능한 생산,
탄소 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역발전과 민주적 의사결정, 생태적 계급정치의
전망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임운택(계명대사회학), 김민정(서울시립대도시사회학),
강민형(전북대사회학) 엮음

목차링크

더단단한질적연구를위한안내서
컬처룩, 2023년 9월, 312쪽

이 책은 현재 미국 사회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질적 연구자이자 방법론 연구자
인 마리오 루이스 스몰과 제시카 매크로리 칼라코가 그동안의 연구 경험을 토대
로 쓴 것이다. 이들은 단단한 질적 연구의 구성 요소로 접촉, 인지적 공감, 다원
성, 구체성, 추적, 자기 인식 등을 꼽는다. 단단한 질적 연구란 연구자가 장기간
연구 대상과 접촉해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현상의 다양성을 쉽게 단순화
하지 않으며, 현실 속 사물ㆍ인물ㆍ사건 등을 언급하고, 예상치 못한 발견을 무
시하지 않고 추적해 조사하며, 연구자 자신의 존재가 생산되는 자료에 주는 영향
을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연구다. 저자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연구 사례를 비교하
여 잘 수집되지 못한 질적 자료와 잘 수집된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
른지 제시하며, 단단하지 못한 연구가 어떻게 단단한 연구로 변모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마리오루이스스몰, 제시카매크로리칼라코,이지원(뉴욕주립올버니대
사회학)‧정택진옮김

목차링크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econdthesis&logNo=223298140323&navType=by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240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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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활동보고
(10.1~12.23)

10 9 ( , , , , , )

10 27 )ŏ물화와 물신 다시 사고하기”)

11 9 5

11 17 31 (연대의 토크 3회,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운동의 역사와 과제”)

11 25 6 ( , , , , )

12 5 20

( , , , )

12 9 32

(북토크, 백승욱,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 『연결된 위기』 )

12 9 2023

신입회원

정회원 ( ) ( )

( ) ( )

준회원 ) *

회원현황

268 ( 237 / 13 / 15 / 3)

(11월 30일 현재)



21

2023년임원진

운영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편집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niv. of Hawaii at Manoa) ( )

(York University) ( )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

Ç 정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와사회> 투고자격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비는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아래의 회비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연 24만원 (월2만원) (2) 연12만원 (월1만원)

(3) 연6만원 (비전임/정년퇴임교수/박사과정) (4) 평생회원 특별회비 50만원 이상 (정년퇴임회원)

Ç 준회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준회원 회비: 연2만원)

▶︎ 회비납부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예금주: 비판사회학회)


